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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

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기준 개정

- 국제 통용성을 위해 국제기준(UL, ISO)을 준용한 성능인증 기술기준 마련

- 실증시험 확대 도입 등을 통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신뢰성 확보

  소방청(청장 허석곤)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을 높여 소화성능을 강

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

검사 기술기준(소방청고시)」 일부개정고시를 3월 21일자로 발령했고, 오는 

9월 22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 

 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전산실, 변전실 등 화재진압에 물을 사

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산화탄소(CO2), 할로겐화합물* 등의 가스를 방출

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시스템으로, 소화약제의 방출량‧시간‧압력 

등이 적정한지 계산해주는 설계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후 설치한다. 

  * 불소, 염소,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

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

  그간 국내 가스계소화설비는 UL, ISO 등 국제기준 대비, 긴 소화배관 

길이로 인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성능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 

  이에 소방청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강화하고, 국내

기준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하였다.

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▲수직배관 실증시험 신규 도입 ▲최대배관비* 시

험모델 구성 조건 신설을 통한 배관 허용길이의 단축 ▲가스계 소화설비 

설계프로그램의 검증 횟수 확대 등이다. 

  * 소화약제의 체적(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체적, 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

기의 체적) 대비 해당 방호구역 전체 배관 체적의 백분율



  먼저, 수직배관 실증시험의 경우 UL, ISO 등 국제기준을 준용해 설치가 

허용되는 배관의 수직높이를 ‘수직배관 실증시험’을 통해 검증된 높이

까지 하도록 했다.

  또한, 종전에는 구경이 작은 배관(15A~50A) 위주로 검증하던 최대배관

비 시험을 분사헤드최소설계 압력, 최대충전밀도 등 시험 구성조건*을 신

설하여 검증을 강화했다.

  * 최대 배관비, 최대 충전밀도, 최대 방출시간 및 분사헤드 최소압력 등

  마지막으로, 가스계 소화설비마다의 설계프로그램 검증 횟수를 1회에서 

2회로 늘려 검증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했다.

 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“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가스계소

화설비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용품 관리 체

계를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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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참 고 가스계 소화설비 개요

<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예시 >

  ❍ (개  념) 가스 형태의 소화약제(할로겐화합물, 불활성기체 등)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

  ❍ (구성품) 소화약제 저장용기, 배관, 선택밸브, 분사노즐 등

  ❍ (장  점) 가스계소화약제 방출 시 잔여물이 남지 아니하여 2차 피해 방지

    - “물”과 같이 잔여물 남지 아니하여 수손 피해 등 2차 피해 발생 없음

  ❍ (적용장소) 전기설비 설비장소(전기실, 발전기실 및 변전실 등) 등에 적용

    - 관련규정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바목

     ※ 주차용 건물, 전기실, 발전실, 변전실, 통신기기실, 전산실 등 대상임

    - 적용사유 :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*

      *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시 “물”처럼 방호구역 내 잔여물을 남기지 아니하여 2차 피해(수손

피해)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설비에 주로 적용


